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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월은 생명의 달입니다. 생명의 푸른 물결이 온 산하에 번져가는 아름다운 
계절입니다.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.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
룩하고 경사스런 날입니다. 이 좋은 계절 복된 날,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
이 자리에 섰습니다.

  최근 우리 승가는 전혀 승가답지 못한 일로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께 큰 상
처를 안겨드렸습니다. 우리가 겪고 있는 현안의 본질이 예사롭지 않음을 잘 인
식하고 있습니다. 상처가 깊고 크기에 치료 또한 어렵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. 커
다란 인내와 끈질긴 노력으로 승가 구성원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. 

  이러한 오늘의 자화상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
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. 부처님은 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지혜의 눈
으로 세상을 살피셨고,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셨습니다. 지혜의 눈에는 내 
안에 남이 보이고, 남 안에 내가 보입니다.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곧 하나입니
다. 모든 존재는 연기의 그물을 이루는 구슬 하나하나입니다. 이런 세계에 독립
된 ‘나’가 있을 수 없고, ‘나의 욕심’이 있을 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
그러하지 못했습니다.

 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지혜를 회복해 지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. 모든 이
웃이 부처님의 지혜와 동행할 것을 삼가 간청합니다.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서
로가 서로를 의지해 살아가는 관계의 동행자입니다. 사람과 사람, 사람과 자연, 
남과 북, 노동자와 사용자, 도시와 농촌, 전통과 현대는 대립과 경쟁의 관계에 
있지 않습니다. ‘서로 다른’ 이웃이요 ‘떨어진 한 몸’으로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
향해 더불어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. 무지와 탐욕은 지혜와 나눔으로, 대립과 
갈등은 화해와 공존으로, 차별과 배타는 존중과 상생으로 변화 발전하길 간절한 
마음으로 기원합니다. 

  부처님은 자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사랑과 연민이 곧 자비입니다. 부처님은 



연민과 자애를 마음의 바탕으로 삼습니다. 그래서 ‘모든 이웃에게 공양하는 일이 
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요,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
는 일’이라고 했습니다.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 헌신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곧 
자비행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. 

  우리 승가가 먼저 부처님의 자비행을 회복해 지니고 힘써 실천하도록 거듭 노
력하겠습니다.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, 모든 이웃이 부처님의 자비행에 동참할 
것을 호소합니다. 속도와 경쟁을 내려놓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걷는 일이 자비의 
구현입니다. 시민의 정당한 참여가 실현되는 민주사회의 회복이 곧 자비의 역사
화입니다. 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극복하여 공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
룩하는 일이 바로 이웃에게 공양하는 것입니다.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배려와 
존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
자비행의 실천입니다.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
믿습니다. 

  모든 갈등과 대립을 내려놓읍시다. 내려놓고 바라보면 함께 걷는 길이 보입니
다. 또 다른 나인 이웃을, 생명을 매일매일 부처님으로 공경합시다. 그러면 매일
매일이 부처님 오신날이 될 것입니다.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를 향해 함께 걷
고 있는 동행자임을 잊지 맙시다. 
 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로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,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 모
두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오월의 햇살처럼 찬란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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